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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하게 살고 싶어요

질문 저는 생각이 많고 분별심이 많아서 마

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공부를 해

서 여여하고 자유스럽게 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열심히 참선도 해 보고 경전 

독송도 해 보고 있지만 마음은 자꾸 여기 걸

리고 저기 걸리고 참 부끄럽습니다. 저 같은 

이들에게 채찍이 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그래서 사대 성인들은 이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너 똥 누러 갈 때도 ‘내가 눠야 될

까, 안 눠야 될까’ 하고 가느냐? 똥 마려우면 

아무 생각 없이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생각

도 없이 그냥 화장실로 가서 시원하게 그냥 

싸 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배고프면 

먹는 거 아니겠느냐? 졸리면 자는 거 아니겠

느냐? 그렇게 여여하게 사는 것이 바로 여래

의 집이니라.” 여여하게 산다고 해서 ‘여래’

라고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고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

니까 여러 부처님들을 한데 합해서 여래의 

집이요, 여래라고 한 겁니다. “배를 똑바로 

저어서 강을 건너야지.” 이러는 것도 잔소리

입니다. “면경을 깨끗이 닦아서 먼지 앉지 않

게 해야겠다.” 이러는 것도 잔소리입니다. 정

법이니 사법이니 하는 것도 망상입니다, 그

게 다. 

그대로 그대로 내 마음이 나를 다스리면서,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내 한마음으로 

이끌어서 둥글려서 마음을 잘 쓴다면 그 의식

들이 다 한마음으로 따라 주는 것입니다. 자

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동적

으로 좋은 입력이 됐으니 나오는 게 자동적으

로 좋은 일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함부

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니까 그게 입력돼서 그렇게 한 대로 나오는 

거죠. 

과거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지금이 어

떻고, 이렇게 말들만 하시지 마세요. 과거의 

씨가 현실의 씨로, 현실의 싹으로 나서 지금 

씨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과거의 씨

를 찾습니까? 현실에 내가 안고 있는 것이 그

대로 과거의 씨도 되고 미래의 씨도 되는 것

입니다. 그거 찾기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

까?  

제가 예전에 수행을 해 나올 때 “구렁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받겠느냐?” 하

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아리

따웁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구렁이

라면 모습이 구렁이인들 어떠리.’ 즉 말하자

면 내 어머니가 못 배우고 못났다고 해서 남

의 잘나고 잘 배운 어머니하고 바꿀 수 있겠

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어머니를 바꿀 수

는 없죠? 잘났든 못났든 말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든 못

났든, 자기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부처님

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부

처님을 따라가다가는 허방을 짚습니다. 못났

든 잘났든 자기가 바로 자기 마음을 계발하면

서 거기까지 한자리를 할 수 있는 수행을 해

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음들은 근

본에 의해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은 하나다.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불바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전력

은 누구나가 다 끌어 쓸 수 있는 전력이다, 다 

같이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딜 믿

습니까? 나로부터인데. 

여러분이 어떠한 기술을 가졌든지, 상업을 

하든지 과학자든지 의사든지, 노동을 하든지 

뱃사공을 하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여간

에, 못났든 잘났든 모두 자기가 근중한 줄 알

아야 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

다. “낮든 높든 다 높으니라. 비유를 하자면, 

농사짓는 사람으로서는 농사꾼이 아주 으뜸

이니라. 물에 가면 뱃사공이 으뜸이니라. 과

학자한테 가면 과학자가 으뜸이니라, 노동자

한테 가면 노동자가 으뜸이니라.” 이래서 천

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한 겁니다. 자기 하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높으니까. 개

미도, 개미 소굴에서는 개미가 높죠.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려면 못 하니까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세상천지 모든 것이, 일체 식물

이나 과일이나 모두 제가끔 끼리끼리 놓여

져 있습니다. 한데 섞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

어요. 요거 먹으면 요거 맛 다르고 저거 먹으

면 저거 맛 다르고 다 다르지마는 다 사람한

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좋다 하

면 이리로 쏠리고 저거 좋다 하면 저리 쏠리

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기 때

문에 들으면 듣는 대로 입력이 되니까요. 누

가 병이 났는데 “이런 병 못 고쳐.” 이러면 아

주 입력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죠. 중심이 서지 않아서 

‘아,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나 할 탓

이지.’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약하

니까. 집에 주인이 없으니 얼마나 약하겠습니

까? 집에 주인이 있다면 딱 버티고, 어느 게 

들어와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리드해서 

끌고 나가지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말 

들으면 이 말 듣는 대로 곧이듣고 ‘아이구,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이 자식들하고 이거 

어떡하지?’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

로.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태교

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전부 듣고 

따르고 있으니까요. 지금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수십억의 의식들이 사람의 마음이 하자는 

대로 따르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

을 하면 벌써 두뇌로 올라가서 하달이 되거든

요. 그럼 입력이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자동적인 입력이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얘깁니다. 물질적인 컴퓨터는 사

람이 입력을 해서, 잘해서 넣어 가지고 나오

지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동적인 숙명통 

컴퓨터에는 그냥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

니까 마음들을 항상 건실하고 건전하게 갖고, 

인연에 따라서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모여서 즐거웁게 놀다가 즐

거웁게 헤어지는 거니까요. 식구들하고라도 

그렇고 남들하고라도 그렇고, 모두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산다면 서로 이것이 인과가 되고, 

즉 말하자면 원수도 되고 유전이 되고, 그렇

게 해서 낭패가 되는 거죠. 죽고 또 죽어도 다

시 또 결부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걸 제자리에다 되놓

고 돌아가는 동시에 바로 나도 발견할 수 있

는 거고, 물리도 터질 수가 있는 거고, 자비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비! 누구 원망도 안 해지고, 악

을 쓰고 누구를 야단을 친다 하더라도 속으로 

미운 생각, 원망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말로만 

악을 쓰게끔 되죠. 그러면 벌써 거기 인과가 

되지 않고, 유전이 되지 않고, 이 모두가 이러

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잘되고자 해서 지금 이 공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억겁 광년을 나를 이끌어 

가지고 온 나의 장본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공을 진실히 믿고 잘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죽어도 살아도 거기 놓으세요. 모든 게 거기

서만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구가 지금 꼭지 

없는 꼭지가 달려서 태양계에 매달려서 돌아

가듯 말입니다. 그 마음의 자력에 의해서 같

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이 우주 전체를 한데 합쳐도 합친 사

이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거를 놓지 못하고, 

합치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못났

든 잘났든 자기를 왜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믿는다면, 진정코 믿는다면 지금 당장 죽는대

도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

다면. 자식이 죽는다, 부모가 죽는다, 내가 죽

는다 이런 모든 것에 아랑곳없어요. 그렇게만 

모든 마음들은 근본에 의해서 하나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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